
서평�———————————————————————————————

리궈딩, 리궈딩 선생 방문 기록: 대만 과기정책 발전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2020). [李國鼎, 李國鼎先生訪問紀錄: 臺灣科技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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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궈휘(張國暉)†1

대만에서, 1990년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리궈딩(李國鼎, 1910-2001)을 과

학기술의 아버지라고 찬미하고, 또 전후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진 사람 중 한 사

람이라고 여긴다. 그의 이 회고록은 그와 인터뷰어들 간에 교차 고증한, 그가 

소장한 문건, 공문서 및 활동기억을 통해, 이들 칭호가 결코 과장된 칭찬이 아

님을 보여준다. 리궈딩은 대만과학기술산업의 발전에 다른 이들은 따라잡기 어

려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리궈딩은 책 속에서 많은 중요한 정책의 세부 사항

과 인물을 제시한 것 외에, 이 정책들 사이의 연관 및 변천을 명료하게 설명하

는 데 분량을 많이 할애했다. 이 정책들은 정부가 1979년 발표한 ‘과학기술발전

방안’, 같은해 최고행정기관(행정원) 내에 국제적 인사들로 이루어진 ‘과학기술

고문단’을 성립시키고, 한 해 걸러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를 만들고, 또 

1985년 대만적체전로공사계획(臺灣積體電路公司計畫, TSMC) 설립에 착수하

는 등, 대만의 1980년대 이후의 하이테크산업에 견실한 기초를 세웠다. 

1. 정부의 개입

이 회고록은 주로 리궈딩의 공직 생애의 제2부로서, 그가 1970년대 중기 이후부

터 과학기술산업정책의 수립에 참여하여, 1988년 공직 은퇴에 이르기까지를 많

이 다루었다. 제1부는 2005년 발표한 또 다른 중량급 회고록(732)으로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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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재경(財經)정책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관

한 것이다. 비록 이 두 권 회고록의 출판은 15년의 틈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학술팀이 맡았고, 내용도 모두 쌍방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리궈딩 

서거 전)의 협력에서 나오기에, 두 권은 리궈딩의 모든 공직 생애를 충분히 드

러내고 긴밀히 연관시켰다. 그러나, 이 새로 출판된 회고록에서, 우리는 리궈딩

의 과학기술산업, 경제발전, 정부개입이라는 삼위일체 정책신앙을 더욱 명료하

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말하자면, 정부개입이 더욱 핵심적이다.

리궈딩은 주로 1976년 재정부(財政部) 장관에서 물러나 정무위원으로 전임

(轉任)한 후에야 이런 정책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 1년 

전에 장제스(蔣介石)가 서거했고, 장징궈(蔣經國)도 한창 안정적인 정치실력을 

구축하면서 전면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비록 장징궈의 영도하에서 장

관직을 사임했지만, 리궈딩은 장징궈의 허락하에 행정원의 정무위원으로 전임

한 후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할 공간을 얻었다. 당시의 정치체제에서 정무위원은 

결코 실권이 없었으나, 그는 행정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응용기술연구발전소

조’(이하 응기소조라고 약칭)를 운용했다. 기본적으로, 이 소조는 정부 측의 적

극적 개입으로서, 후일 대만의 잇따른 몇 가지 중요한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촉

진했다. 

2. 과학기술정책의 무게가 과학정책보다 더하다 

어째서 리궈딩은 행정원의 일개 소조로 하여금 이런 큰 작용을 발휘하게 할 수 

있었는가? 배후의 맥락은 무엇인가? 그가 사용한 책략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

가 이 회고록의 앞 세 장에서 설명하려 한 문제이다. 1976년 당시 행정원에는 

소조 두 개가 새로 성립했다. 하나는 앞에 얘기한 응기소조로서, 처음에는 주로 

국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 이용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기

술 및 직업훈련소조’로서, 주로 중하 단계의 공장기술 인재를 육성했는데, 각기 

리궈딩과 리덩후이(李登輝)가 주도했다. 회고록에서 리궈딩은 리덩후이가 후에 

매우 빨리 “정치로 돌아서서”, 대북 시장, 대만성 주석, 그리고 부총통 등의 직

무를 잇달아 맡는 바람에 리덩후이의 소조는 운용 성과에 꽤 제한이 생겼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 밖에도 쑨윈쉔(孫運璿)이 1978년 총통으로 전임(轉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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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징궈를 이어 행정원장이 된 후 리궈딩은 쑨윈쉔의 대대적 지지를 얻어서 비

로소 응기소조는 훗날 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62, 67).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당연히 리궈딩이 1953년부터 1965년까지 행정원 ‘경제안정위원회’(이하 ‘경안회’

로 약칭)에 임직했던 경험을 응기소조의 운용에 사용하여, 대만의 하이테크산

업에 기초를 닦고 훗날의 획기적 발전도 있게 한 데에 있을 것이다. 

경안회란 무엇인가? 리궈딩의 경험은 또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

한다. 국민당 정권은 1949년 전부 대만으로 온 후, 1960년대 중기까지 줄곧 미

국의 원조에 많이 기대었다. 미국 측은 결코 국민당 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대량의 자원획득을 적절히 운용하게 하려고 행정원에 ‘미원(美援)운용위원회’를 

만들도록 요구했고, 그 논의와 문건은 모두 영어를 이용하여 미국 측 인사들이 

주도하기 편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국민당 정권은 1953년 대응적으로 경안회를 

성립시키고, 그것이 국민당 정부의 요구를 총괄한 후 다시 ‘미원운용위원회’로 

가져가 미국 측과 논의했다. 경안회는 주로 태스크 포스로서 전임인력이 많지 

않고, 상당히 탄력적이고 비교적 관료체제의 속박이 없었다. 리궈딩은 경안회 

설립 초에 이미 고위급 책임자 자리를 맡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와 기타 

동료 인재들은 지나치게 많은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또 미국 측과 효과적

으로 협력했으며, 운용도 전통적 정부 기관보다 더 효율을 중시했다. 

일반적으로는, 전술한 이런 경제정책 운용이 대만의 1960년대 발전 시작 단

계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여긴다. 개괄하자면, 그 중의 정책적 관건은, 상대

적으로 체제의 바깥에 있었던 것, 고위층이 기획을 주도했다는 것, 국외(주로 

미국)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것 등에 있었다. 리궈딩이 1976년 이후에 운용한 

응기소조는 이 핵심적 특징들을 충분히 응용했는데, 특히 회고록의 제2장과 제

3장에 드러난다. 우선, “상대적으로 체제 바깥에 있음” 방면에서, 그것은 주로 

관련 내각 부처가 파견한 인력이 겸임했고 전임 구성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

도 정식 조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적으로 대외 및 기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조를 얻었다. 

그 다음, “고위층이 기획을 주도한 방면”에서는, 설령 당시 행정원에 이미 내

각 부처급에 해당하는 ‘국가과학위원회’가 있었다고는 해도, 리궈딩은 여전히 

행정원 본부 속의 응기소조가 국가과학위원회와 기타 부처(경제부나 교통부 같

은 것)의 과학기술 발전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국가과학위원회

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예산 전체의 30%만 분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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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머지 70%는 응용연구 방면에 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7). 국가가 어떻

게 전체적으로 기초와 응용연구 방면을 접합시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응용연

구 방면에 분배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응기소조가 고위층의 시각에서 기획

할 수 있었고, 이는 그가 주도하여 제정한 ‘과학기술발전방안’의 기본원칙이기

도 하다. 간단히 말해, 이 방안은 일종의 국가 최고 시정방침(施政方針)이다. 

그러나, 회고록 제1장과 제2장에서 리궈딩은 이렇게 안배하는 것에 대한 학술계

의 고도의 불안과 불만도 은연중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고록은 제3장 전체를 사용해 응기소조의 “밀접한 국외접촉”이

라는 특징을 지적한다. 1979년 ‘과학기술발전방안’ 반포 후 수개월 내에 응기소

조는 완전히 체제 외에 속하는 ‘행정원 과학기술고문조’를 성립시켰다. 최초에

는 다섯 명의 국외 고문을 초빙했는데, 전부 미국 국적의 과학기술, 공업 및 학

술 분야 영도자였다. Patrick E. Haggerty 및 Frederick Seitz는 일찍이 Texas 

Instruments의 이사장 및 이사를 역임했는데, 후자는 미국 대통령 과학고문 및 

Rockefeller University 총장도 역임했다. 그밖에 Dow Chemical Company 이

사장, New York University 의과대학장,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총장 

등도 있었다. 그들은 잇달아 대만에 와서 관련 정부 기구 및 산업공장을 방문한 

후, 다시 함께 행정원에서 각 부처 대표와 회의를 열고 건의도 했다. 리궈딩은 

1988년 은퇴하기 전까지 줄곧 과학기술고문조의 의장을 맡았고, 이를 영광으로 

여겼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고문조의 회의는 여전히 매년 한 차례 진행된다. 그

러나, 30년간에는 주의할 만한 약간의 변화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고문

의 수가 갈수록 많아졌고, 더 이상 미국 국적에 한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초

부터 유럽 및 일본 출신의 고문이 참여했다. 그밖에, 과학기술고문은 서서히 본

국 국적의 전문가도 생겨서, 갈수록 본국 국적이 주가 되었다. 

3. 정보과학기술 발전 성과의 풍부함

리궈딩이 주동적으로 추진한 ‘과학기술발전방안’은 수정을 거쳐 그의 퇴임 전에 

모두 8개 항의, 대만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학기술을 포함했다. 정보, 

생산자동화, 에너지, 재료, 광전(光電), 생물, 간염 예방과 치료, 식품과학기술. 

비록 이 8개 항은 결코 그의 임기 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는 않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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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성과가 좋지도 않았으나, 정보 및 자동화 두 항은 시작하자마자 두드러진 성

과가 있었고, 그의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고록의 후반 즉 제4장에서 제7장까지는 이 두 항의 분량이 가장 많다. 리궈딩

의 중점적 성취는 셋이다. Science Park 설립에 협조, TSMC 성립에 협조, 정보

산업촉진회(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즉 III)의 설립이다.

우선, 리궈딩이 참여하기 전, 내각 부처 층위의 국가과학위원회는 이미 

Science Park 추진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산업단지와 유사하며, 기술집약적 산

업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는 데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부가 보이콧

했는데, 이것이 그들 산업정책의 업무 범위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리궈딩의 정

무위원 신분 덕분에 경제부로 하여금 Science Park 정책을 수용하게 했다. 그다

음, TSMC 방면에서 리궈딩은 회사의 출자 및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핵심적 견

해를 제시하여, 당시 일찍이 없었던 웨이퍼(wafer) OEM산업으로 하여금 실현 

기회를 가지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산업촉진회(III)는 정부 행정 부문이 업

무를 정보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도와, 인력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을 증진시켰

다. 비록 정보산업촉진회는 해마다 부단히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시작하자마

자 리궈딩의 의견을 이용해 재단법인의 방식으로 성립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에

도 탄력성이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전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궈딩은 결코 대만이 한국 모델을 채택해 대기업의 역할을 중

시하여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407-8). 그는 따로 통찰력을 가지고서, 과학기

술산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개입하고 다시 민간 중소기업이 경영을 주도하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산업 속에서 더 많은 기업을 파생시켜야 하다고 주장했다. 

리궈딩의 과학기술정책 이념은 처음부터 일관되며, 대만 하이테크산업의 1990

년대 후의 신속한 성장을 인도하였다.

4. 국제비교 

리궈딩은 생전에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회고록 두 권 외에, 중국어와 

영어로 발표된 글은 누계 천 편을 넘는다.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당시의 

대만해협 양안(兩岸), 국제재경(國際財經) 정세, 심지어 남북한 교류에 대해서

까지 관점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평생 사고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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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를 둘러보고서, 미국 외에 리궈딩은 아마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리궈딩은 일본 과학

기술의 선진성을 숭상했지만, 그가 더욱 연구분석하고 싶어 한 것은 도대체 정

부가 어떻게 과학기술 및 경제정책에 개입해야만 적당하고 또 효과가 있는가였

다. 그는 한국의 발전상황을 부단히 연마했다. 

1960년대부터 리궈딩은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원조하는지, 한국정부의 정책

은 또 무엇인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성립 후, 

리궈딩은 곧 대만판 기구의 탄생을 촉진하려 시도했고, 후에는 바라던 바대로 

공업기술연구원(ITRI)의 설립을 돕기도 했다. 이 두 기구는 아마도 비교 가능한 

많은 공통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하이테크산업에서의 

성취도 착실히 리궈딩의 주의력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1984년 그의 지기(知己)

이자 당시 행정원장이었던 쑨윈쉔의 이임(離任) 후, 그도 “더 이상 그렇게 많은 

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167)고 자인하는데, 아마도 약간의 무력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회고록을 통해, 그가 남긴 과학기술정책 자산이 이미 그저 풍

부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번역:�최정섭(안양대학교�신학연구소�HK연구교수)


